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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학생들,

개교기념일을 맞아 장봉혜림원 가을 음악회에서 공연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교장 박연화) 마칭밴드 34명과 부설고등학

교(교장 이화성) 밴드부 10명은 서울대학교 개교기념일인 10월 15일(토) 장봉혜

림원에서 열린 제6회 가을 음악회에서 멋진 공연을 펼쳤다.

 □ 장봉혜림원은 장봉도라는 작은 섬에 자리를 잡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로, 장

애인 이용자 90명과 직원 60여 명이 함께 살아가는 생활공동체이다. 이곳의 이

용자들은 비록‘섬’이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일반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하며 다시 사회의 평범한 지역

구성원으로 되돌아갈 날을 준비하며 자립생활을 실현하고 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함께 활동하며 의미 있는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갈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다. 그 노력의 하나로 가을이면 음악회를 열고 있다.

 □ 올해 10월 15일(토) 열린 제6회 가을 음악회에서는 개교기념일을 맞이한 서울

사대부초, 서울사대부고 학생들이 함께 공연했다. 서울사대부초 마칭밴드는 수준

급 연주 실력으로 가을 음악회의 문을 활짝 열었으며, 이어진 서울사대부고 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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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부의 공연으로 흥을 돋웠다. 특히 찬조 출연한 서울사대부고 졸업생 방민석 

씨는‘고등학생 때 가을 음악회에서 공연했는데, 4년 만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

드리게 됐다. 장봉혜림원은 내게 따뜻한 봄날처럼 포근한 곳’이라고 소감을 밝

혔다.

 □ 이날 가을 음악회에서는 장애인 이용자, 직원, 방문객 등 100여 명이 맑은 가

을 하늘을 배경으로 소통과 어울림의 잔치를 펼쳤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장봉

혜림원 이나라 팀장(생활지원팀)은“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위축

되었던 가운데 여러 사람과 함께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어서 뜻깊은 날이었다. 

흔히 거주시설은 폐쇄된 곳, 쉽게 방문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쌓여 있는

데, 이번 음악회를 통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줄어들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 더불어 앞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

역주민들과 사회의 많은 관심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봉혜림

원은 장애인들이 다양한 사람과 함께할 수 있도록 시설개방을 하고 있으며 연중 

수시로 많은 봉사자, 후원자들이 방문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분의 방문과 활

동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후원해준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진흥원(원장 모경환)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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